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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, 조성방안 제시
전북연, 사회적경제 조직이 집적한 연대･혁신거점의 주요내용 제안

○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, 사회적경제  

조직 등이 집적한 사회혁신의 거점공간으로 ‘사회적경제 네트워크 

혁신타운’ 조성방안이 제시되었다.

○ 전북연구원(원장 직무대리 이강진)은 정책브리프 ‘사회적경제 네트워크 

혁신타운 조성방안’을 통해 기본개념, 핵심내용, 추진방안 등을 제시

하였다.

○ 사회적경제는 ‘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이 공

동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

생산･공급하는 경제활동’이다.

○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역량이 부족하여 개별

조직으로는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‘조직자원, 기술

자원’을 집적한 혁신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.

○ 황영모 박사(농업농촌식품연구부 연구위원)는 ‘사회적경제 조직(주체)을 

네트워크(구조)로 확장하고 혁신을 이뤄낼 공간과 인프라’가 필요함을 

강조하면서 혁신타운의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.

○ 첫째,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집적하여 

지역통합형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는 사회적경제 블록의 활동허브이다.



○ 둘째,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즈니스 혁신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

‘혁신기술, 금융지원, 전문인력, 혁신연구’ 등의 자원을 구축하여 

사회적경제 복합체로 나아가는 거점이다.

○ 셋째,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을 구성하는 5개의 핵심요소를 

세부사업으로 제시하였다.

  - 사회적경제 조직타운 : 개별･부문･지원조직 등이 집적한 거점공간 구축

  - 사회적경제 교육센터 : 인력양성 전문교육기관, 교육 플랫폼으로 기능

  - 사회적경제 금융센터 :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금융조성과 직접사업 수행

  - 이노베이션 팹랩 : 상품화･비지니스 혁신에 필요한 기술･시설역량 집중

  - 사회적경제 연구센터 : 사회적경제 전문연구기관, 지역사회 리빙랩 운영

  - 지역순환 교류시설 : 지역순환경제 교류광장, 로컬상품 전시판매장 등

○ 넷째,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은 국가정책 필요와 지역사회 

요청이 결합된 상징으로 사회적경제에 강하고 특화된 전라북도에 

선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.

○ 한편 ‘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’은 전라북도가 19대 대선공약으로 

제안하였고, 올 상반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(6.14)와 일자리

위원회(6.29)에서 전라북도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논의된 바 있다.

○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직은 1,064개 조직에 2만6천여개 일자리를 

만들고 연간 사업비는 1조 2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(15년). 

<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의 개념과 핵심내용>


